
산성염료 수요 큰폭 신장
9 3년대비 19.9% 증가 … 유럽산 수입의존도 심화

나일론·피혁·제지 등의 염색에 사용되는 산성염료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생산 및 수입이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9 4년 1 / 4분기 국내 산성염료 생산실적은 9 3년 동기대비 19.98% 증가한 1 7 2 0톤을

기록했으며 2 / 4분기에도 이러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실적은 9 3년 동기대비 79% 증가한 7 2 8톤을 기록했다.

이렇듯 생산 및 수입이 크게 늘어 내수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9 3년도 하반기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폴리에스터 섬유가 9 4년 1월 기준 전월 대비 5 %성장한 1 1만4 3 2 3톤에 이르렀고, 나일론 섬유의 경우

홍콩지역으로 급격한 수출증가와 스포츠용품의 수요증가로 생산량이 큰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피혁업계의 전반적인 부진에도 불구하고 피혁원단의 수출호조로 생산시설을 늘리거나 직수출

비중을 확대한 신화, 태흥피혁, 금강피혁, 극동제혁 등 일부 피혁기업들의 매출 성장이 지속됐기 때

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내에서 산성염료를 생산하는 기업은 태흥산업, 이화산업, 대광화학, 나토상사, 진웅산업으로 태흥

산업과 이화산업이 전체 생산량의 7 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대광화학은 내수 보다는 수출의 비

중이 높고 나토상사와 진웅산업은 피혁용 산성염료만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시장에서 외국제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40% 정도로 함금속염료를 포함한 고급산성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내산성염료의 가격이 K G당 7 0 0 0원 선인 것에 비해 수입염료의 가격은 K G당 1만2 0 0 0원

~ 1만3 0 0 0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입점유율은 E U가 전체 수입량의 41.9%, 독일이 3 2 . 5 %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염료에 비해

유럽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출은 9 3년 동기대비 3.4% 감소한 1 7 1톤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수출부진은 국내 산성염료의 주 수출시장인 유럽지역에서 인도나 중국제품에 대해 가격경쟁

력이 떨어져 고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화학저널 1 9 9 4 / 6 / 6 >

국가별 수입점유율 (단위 : M/T)

독일( 3 2 . 5 % )

3 4 2 , 9 3 5 E U ( 4 2 . 0 % )

4 4 2 , 7 8 0

스위스

( 3 . 9 % ) 4 1 , 3 2

일본

( 2 . 8 % )
2 9 , 8 8 6

대만

( 5 . 2 % )
5 5 , 2 2 0

프랑스

( 1 . 8 )
1 8 , 8 1 4

영국

( 4 . 5 % )
4 7 , 0 5 5

미국

(1.7%) 
1 7 , 7 1 2

인도

( 4 . 9 % )
5 1 , 3 7 5

스페인

(0.7%) 
7 , 8 2 6

총1,054,923(100%) 

국가별 수출점유율 (단위 : M/T)

총182,376(100%) 

일본( 2 5 . 4 % )

4 6 , 3 8 0
대만(19.3%) 

3 5 , 2 8 5

중국( 2 5 . 6 % )

4 6 , 7 7 6
E U

( 7 . 9 % )
1 3 , 5 1 0

미국

( 3 . 1 % )
5 , 6 0 0

이탈리아

( 6 . 6 % )
12,000  

태국

( 6 . 4 % )
11,750 

홍콩

(3.3%) 
5 , 9 7 0

인도네시아

(1.9%) 
3 , 5 2 0

브라질

(0.5%) 
850 


